
 

 

 

제1강 치유서사창작의 개념 

 (참고 텍스트) 

◎ 칼 구스타프 융 (Carl Gustav Jung 1875~1961)의 자서전 중에서 

“감정을 이미지로 바꾸는 그만큼, 다시 말해 감정 속에 숨어 있는 이미지들을 발견하는 그만큼 내

적인 안정이 생겼다.” ---- 이 문장은 ’치유서사의 모토’라고 할 수 있다.  

◎ 강경애, <꽃송이 같은 첫눈>(신동아, 1932.12) 

 

1교시 치유서사란 무엇인가?  

1.  치유서사의 정의         

서사란 ‘이야기’ 또는 ‘이야기하다’를 가리킨다. 어떤 이야기를 접했을 때 치유적인 영향을 받았

다면 그 이야기는 ‘치유서사’가 된다. 치유서사의 지향은 끝을 향해 가는 것인데, 끝은 시작과 다

른 곳에서 끝난다. 문학에는 해결, 해명 등으로 결말이 있다. 이 ‘결말’이라는 것이 모호했던 삶의 

감정에 통제감을 줄 수 있고, 안심시킬 수 있다. 이처럼 삶에는 결말이 없지만, 문학의 결말이 삶

에 영향을 주어 삶이 달라지게 된다.  

1) 바라보다(觀) 

이야기가 끝나면 분명히 달라져 있다. 안개에서 벗어나 비로소 풍경이 보이고,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여기서 ‘바라보다’는 매우 중요하다. 이미지로 객체화하여 거리를 

두고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올라가는 투명한 엘리베이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 산을 오르

다 뒤를 돌아보듯, 보는 것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2) 현재에 있다 

치유서사는 옆에 있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옆에 있으므로 ‘과거’에서 빠져나와 ‘현재’에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마음의 병은 과거에 사로잡혀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로 데려오는 것은 치유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한 예가 이야기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

을 쓰는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이 불안에서 빠져나와 현재에 있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 이 파일은 2014년 9월 오프라인 인문·숲 <조원규-치유하는 글쓰기의 모색> 리뷰어 오베르

(lecinq4) 님께서 작성해주신 강의노트입니다. 온라인 수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

강생분들을 위해 꼼꼼한 강의노트를 제공해주신 오베르(lecinq4) 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 하나가 되다 

그리거나 글을 쓴 후 달라졌을 때, 치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나와 글이 하나가 되었다

고 느끼게 된다.  

2. 내 몸에 새겨지는 글쓰기  

마음이 괴로우면 항상 몸도 같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치유적 글쓰기나 활동에도 몸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다. 내가 만든 이미지, 즉 내가 쓴 글은 나에게 새겨진다. 새겨진다는 것은 쓰기 전과 

달라졌다는 것이다. 내 몸에 새겨지는 글쓰기는 감각성과 신체성을 동원한다.  

예로 성당에서 성체를 받기 위해 신부님 앞으로 가는 도중의 20~30m 구간 동안이 치유행위가 

될 수 있다. 이 행위를 문학 형식으로 보면 ‘치유서사’라고 볼 수 있다.  

3. 리추얼(Ritual) 

굿은 해원의 행위이다. 원망이나 한을 푸는 리추얼이다. 이것은 매우 작위적이며, 내가 설정한

다. 맺음의 순간에는 의식적으로 생각의 결정이 생긴다. 치료의 종결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신감이 생기고 능동적이 된다. 치유서사의 예로 글쓰기도 굿과 같은 행위이다.  

현실에서의 아픈 것은 지리멸렬함의 괴로움이기 때문에 “끝”은 좋은 것이다. 치유서사는 “여기

서 끝으로 하자.”라고 결단할 수 있게 한다. 

 

2교시 치유서사의 실례 

1. 이미지와 자기접촉 

이미지를 통해 감정을 접촉하게 된다. 이미 있는 이미지일 수 있고, 내가 만든 이미지일 수 있

다. 이 이미지로서 내 안에 것을 밖에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투사하게 된다.  

1) 칼 융은 자기접촉의 경험을 통해 치유로 나아가는 경험을 알려준다. 융은 어린 시절 매료되

었던 집짓기를 다시 해 봄으로써 장애에 부딪힐 때마다 환상을 풀 수 있었다. 융에게는 그림을 

그리거나 돌을 다루는 일이 치유서사다. 집짓기를 통해 감정이 이미지화되고, 스스로 해결하는 행

위가 되었다.  

2) 치유는 자기감정의 자각에서 시작되는데, 매개를 통해서 작용한다. 매개가 있어야 자각하기 

때문이다.  

강경애의 <꽃송이 같은 첫눈>에서 주인공은 바늘에 찔린 행위로 ‘자각’하게 된다. 자각하기 때



문에 직면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 결국, 정지상태 즉 pose를 취하게 된다. <꽃송이 같은 첫눈> 후

반부에는 직면하는 질문과 기품있게 멈춰 서는 것이 느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라는 주술적 

리듬을 통해 해결, 즉 자기치료가 미학적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3) <꽃송이 같은 첫눈>에서 바늘에서 찔린 행위가 매개라면, 다양한 종류의 매개를 살펴볼 수 

있다. 영화, 꿈, 무용, 그림, 건축물 등에서 매개를 찾게 된다. 그림의 한 예로 캐테 콜비츠(Käthe 

Schmidt Kollwitz, 1867년7월 8일~ 1945년4월 22일)의 ‘비탄에 빠진 어머니들’을 들 수 있다. 비참

하고 우울한 이 그림이 모티프가 되어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매개를 통해 치유 서사가 발견되므로 매개를 만나는 것은 중요하다. 매개는 온 사방에 널려 있

다. 매개적인 것을 찾아 나서야 하고, 외부와 만나야 한다.  

2. 향유 

향유는 누려서 가진다는 말이다. 향유는 치유, 능동성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롤랑 바르

트는 지속에서 단속적인 충격이 가해짐으로 향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틈과 균열에 대응하

기 위해 내 안에서 열을 꺼내게 되고, 이때 능동적인 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3. 맺음말 

1) 치유서사란 무엇인가.  

감정은 자기접촉으로 시작된다. 이것은 매개를 통해 자각하게 된다. 매개는 가시적 이미지와 비

가시적 이미지를 포함한다. 자각했다면 행위로 이미지를 그리게 된다. 이것은 매개와는 다른 이미

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치유서사의 골격이 생기고, 치유서사의 지향점인 ‘맺음’에 도달하게 

된다. 분명 처음과는 다른 지점에 있게 된다.  

2) ‘치유서사창작’ 강의의 취지는 문학과 창작에 정신분석을 통합하어 하나로 이야기하자는 것

이다. 


